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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의

203동 안전도 지속 확인하겠습니다

 < 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, 1.28) >

◈ “‘옆동도 붕괴우려’ 이상 발견에 우왕좌왕 국토부…주무부처 맞나”

- 뒤늦게 알고 육안검사 “붕괴우려 없다”…보강조치는 시행 ‘앞뒤 다른 행보’

- 전문가들 “붕괴건물과 같은 구조여서 더욱 면밀한 조사 필요”

□ 사고 아파트 동일단지 내 203동 38층 바닥판의 처짐으로 붕괴위험이

있다는 지적에 대해 1월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과

시공사 관계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, 균열 등 징후가

없어 붕괴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
ㅇ 다만, 위험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바닥판의 처짐 정도,

아래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시에는 

관계기관 협조* 하에 신속히 보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* 1.27(목) 광주 서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203동 안전조치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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